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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화화  되되는는  저저팬팬  퀄퀄리리티티  ((44))

텐셀회, 4가지의 진화를 중심으로 제안, 새로운 만남에 기대

세계의 텐셀을 육성하는 것이 “텐셀회”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텐셀이 데
뷰하여 십수년이 흘렀다. 텐셀을 항상 진화시킨 시장의 니즈 만들기와 상품 만
들기를 하여 온 텐셀회는 오늘날 세계 발신형 텐셀을 제안하는 단체로까지 성
장하였다. 텐셀은 패션 의류 소재의 스테터스 소재로서 미세스나 캐리어 존에
많은 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대와 더불어 젋은 세대에도 수입되고 있다.
백화 현상이나 빗물에 약한 난점을 극복하여 오늘날 텐셀은 전천후형 소재로
개량되었다.

텐셀회는 JC 2005에 종합 부츠 G-59에 6부츠로 출전하여, 통로를 막아 종합
G-56부츠에는 렌징 텐셀이 4부츠로 출전한다. 2004년 5월 렌진사가 텐셀사를 매
수하였다. 세계적으로는 텐셀 브랜드가 존속하고 정제 셀룰로스는 “텐셀”로 통
일화 되었다(일본에서는 “렌징 리오셀” 브랜드도 전개되었다).

텐셀회는 2004년 10월 惠比壽에서 텐셀회 2005 추동 콜렉션을 열었다. 텐셀회
가 개별 상담 전시회를 한 것은 99년 이후에 실로 5년만이다. 10월의 개별 전시
상담회에서는 특정한 유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의 의미가 강하였으나, JC 2005
에서는 더욱이 폭 넓은 층에 텐셀 텍스타일을 어필하여 새로운 파트너와의 만
남에 기대를 걸고 있다.

JC 2005에서는 추동전에서 제안한 4가지의 진화한 텐셀을 중심으로 텐셀 텍스
타일의 그래데이션을 소구하였다. 4가지 텐셀은 “아반세=가벼운 텐셀 횡편”,
“T.X=고급스러우며 클리어한 특수 방적사”, “노바트=경스트레치의 새로운 태”,
“특수 가공 스트레치=캐리어 존의 톱 소재”. 小島幹人 텐셀회 이사장은 “텐셀
텍스타일을 널리 제안하여 텐셀 팬을 만들기를 높임과 동시에 10월의 추동전에
방문하였던 유저에게 차분하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였다.

렌징사, 융화를 향한 신시대 어필

렌징사는 2004년 5월에 텐셀사를 매수하였다. 렌징과 텐셀의 통합을 향한 액
션 플랜이 조직되어 보다 합리적인 정제 셀룰로스의 세계 전략 구축이 차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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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왔다. 이 결과 브랜드는 “텐셀”로 통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일본에서는 “렌징 리오셀” 브랜드도 계속하여 전개 된다. 또, 렌징 저팬은 2004
년 11월 30일부로 폐쇄되어 12월 1일부터 렌징 저팬의 마케팅 오피스로 되었다.

“텐셀”이 탄생하여 십수년이 경과하는 중에 코틀즈, 아코디스, 텐셀사로 회사
명이 바뀌었으나, 텐셀 브랜드는 계속되어 이번 전시회는 렌징사의 통합하에서
도 렌징 “텐셀”로 브랜드가 존속하였다. 동시에 정제 셀룰로스 메이커의 세계
최대의 스케일은 동 섬유의 새로운 개막의 제일보라고도 할 수 있다.

“JC 2005에는 Better Together”의 슬로건 하에 종합 존의 G-56에 4부츠로 출전
하였다. 이번 전시회의 출전의 목표로 정제 셀룰로스섬유의 통합에 의한 융화
를 향한 신시대의 “텐셀과 리오셀”을 널리 어필하는 것이었다.

테크놀로지 섬유, 에콜로지 섬유를 표방하여 “패션과 에콜로지의 공생”할 수
있는 사람과 지구에 어울리는 섬유의 소개를 파이버, 실, 텍스타일, 일부 가멘
트 등에 다채로운 제안을 하였다.

三備산지, 해외로도 적극 발신, 데님의 새로운 상품 자재 등
다채롭게

2004년 저팬 크리에이션(JC)에 岡山ㆍ廣島 산지의 유력 캐주얼 데님 제직업,
메이커 등 15개사가 출전하였다. 단독 출전하는 가이하라를 제외하고 3가지 지
방 단체(岡山縣 직물구조개선공업조합, 備中 직물구조개선공업조합, 備後 지역
지장산업진흥센터)의 후원을 받아 2005년 시즌의 텍스타일 트랜드를 소개하였
다. 이번 JC의 볼거리는 2003년 후반부터 재연하여온 데님의 새로운 상품 자재
이었다. 2003년의 JC에서는 데님의 합섬 혼용이 2004년 시즌용으로 트랜드하여
널리 소개되었는데, 2005년용이 소개되는 이번 JC는 더욱 심화한 합섬 혼용을
더하여 데님 본래의 맛을 추구한 면 100% 데님의 신작에 기대하고 싶다.

岡山縣 직물구조개선공업조합에서 참가한 것은 다케야리(倉敷市), 丸進工業
(동), 쇼와(동)의 3개사이다. 자연 재해 케어용 텐트 등에서도 범포가 주목되고
있다. 다케야리는 비닐론이나 폴리에스터 합섬 범포를 출품. 丸進工業은 “산업
자재용 소재”였던 범포를 의류나 가방용 소재로 원사, 염색, 가공하였다. 쇼와는
감도의 높이를 소구한 캐주얼용 직물을 1미터라도 판매한다고 하는 점도 어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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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備中 직물구조개선공업조합에서는 크로키, 吉河織物, 日本綿布가 출전.
조합은 “면 제품을 중심으로 빈테이지 스트레치 자카드 등의 각종 데님 원단과
선염 복지”를 어필. 크로키는 단계별 수세 견본, 제품 등을 보기 쉽게 전시. 색,
소재, 태에 특히 치중하였다.

실에 구속되는 데님을 생산, 판매를 각각 하고 있는 吉河織物과 吉和織物 모
두 데님의 배리에이션은 풍부하다. 日本綿布는 오거닉과 리사이클을 이번에 제
안, 베이스가 되는 것은 인디고 염색을 중심으로 하는 초목염색이었다.

또, 廣島의 備後 산지에서는 아틱 스가와, 備織工業, 덕텍스타일, 나카무라,
다나카세폭과 처음 참가하는 川崎撚  , 미쓰보시 코퍼레이션 7개사(備後지역 지
장산업진흥센터)가 참가하였다. 아틱 쓰가와는 이번에 동 센터에서 함께 출전하
는 멤버인 다나카세폭과 川崎撚, 나카무라와 제휴하여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몰두 성과를 발표하였다. 단독 출전하는 카이하라는 새로운 인디고 블루에 의
한 칼라 배리에이션과 새롭게 개발한 실에 의한 데님의 “얼굴”의 변화를 소개
한다. 국내외 모두 호조인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동사와 같이 JC 출전 업자의
대부분이 국내는 물론이지만 해외로도 저팬 메이드의 데님이나 캐주얼 원단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였다.

大阪 타월 산지, 통일 로고로 산지 명확화, 제품 만들기의 구애를
어필

오사카 타월 산지는 타월공업조합 부츠에 22개사가 참가, 松藤테리와 竹利타
월 2개사가 타월 존에 공동 출전하였다. 이 외에 종합 존에 성원이 부츠를 구
성하였다. 조합 부츠에 출전한 타월에는 모두 “泉州 구애 타월”의 통일 로고 네
임이 들어 있다. 오사카 타월 산지에서 생산된 국산품인 것을 확실시 하여 안
전, 안심 등 물건 만들기에 대한 구애를 어필하였다.

조합은 매년 조합원의 물건 만들기의 향상 등을 목표로 오사카 타월 심포니
라고 하는 신작전을 열어 오고 있다. 참가하는 메이커는 2004년에도 봄부터 오
사카 섬유 리소스 센터의 지원을 받아 상품 개발에 몰두하였다. 12회를 맞이한
이 전시회는 이름을 “泉州 구애 타월전”이라고 개칭하였다. 이를 기회로 로고
마크를 만들고 출전 상품 모두에 붙이기로 하였다.

이 전시회는 11월 20, 21일인 토, 일요일에 大阪市 中央區 心齊橋의 지하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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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터 長堀에서 열렸다. 2,000명의 소비자나 유통 업자가 방문하여 예상 이상
의 성과를 얻었다. JC는 그러한 동경전에 위치 부여하여 구애되는 타월을 발표
하였다. 물건 만들기는 후표백 타월의 특징을 살려 안전, 안심, 환경을 호소하
고 흡수성이나 피부 촉감이 좋은 등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조합 중에서 적극
활동을 하는 오사카 그린 타월 구락부라든가 타월 등급 협의회는 이들 물건 만
들기를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타월 등급 협의회는 독자로 개발한 기능 표시 라벨 시스템을
소구한다. 타월의 두께와 얇기를 기준으로 흡수성, 보수성, 건조성, 잔털 탈락률
을 수치화, 그것을 별의 수로 나타낸다. 가장 기능이 높은 것을 별 5개로 하였
다. 디자인은 후표백 타월의 특징을 베이스로 최근 늘어난 편면 거즈, 양면 거
즈 등 일본 전통의 수건을 방불시킨 소재를 활용하여 “HAILARA”를 테마로 일
본풍으로 정리하였다. 松藤테리와 竹利타월은 어패럴 등 이업종쪽으로 타월감
의 확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竹利타월은 지사, 파일사에 40수 단사를 사
용하여 얇고 가벼운 편면 거즈, 양면 파일의 타월감을 이너, 나이티용으로 제안
하고 있다. 松藤테리는 타월감의 제안을 하는 외에 동사 최초의 하우스 브랜드
“Magape”를 데뷰시켰다.

종합 존에 출전하는 成願은 기능 소재를 출품하였다. 동사가 개발한 “海炭”,
“枾涉”의 소재, 상품을 전시하여 방문자에게 소구한다. 소취 등의 기능이 우수
하여 피부에도 어울리는 등의 특징이 있다.

四國 타월, 용도ㆍ판로 확대가 목적, 개발 상품을 준비하여 알림

四國 타월 산지는 수년간 용도 개발, 판로 개척에 경주하고 있다. 저팬 크리
에이션(JC)에 대한 출전도 그의 일환이었다. 그 외에 도쿄 국제 기프트 쇼에 출
전이나 今治 타월 페어 등의 전시회에도 출전하여 왔다. 최근에는 타월 업계
이외에 활로를 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화하고 있다. 어패럴, 인테리어라고 하는
섬유업계만이 아니라 에스티나 미용 업계, 식품, 수발, 수발보조 업계 등 다채
화 하는 경향이 있다.

기프트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타월 유통이 수입품에 침식되어 산지의 개재
여지가 적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 타월의 60% 이상이 동 산지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로 되는 것은 10%로서 아직 수입품의 증가세에



신기술ㆍ신정보 KOTITI

한국섬유기술연구소 5 / 5

치차를 박지는 못했다고 말하는 형세로 산지 메이커의 시장은 계속하여 압박을
받고 있다.

JC는 섬유 소재의 종합 전시회로서 이업종 교류의 장이고 어패럴이나 인테리
어 등의 방문을 기대할 수 있다. 타월 유통도 타월 이외의 신상품을 요구하고
있고 타월을 취급하는 인테리어 생활 잡화라든가 가구점 등, 새로운 유통도 하
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산지에서 16개사가 출전하였다. 출전 메이커는 이업종
등으로 용도 확대를 노린 소재 제안형과 타월의 기존, 새로운 유통에 제품을
소구하는 타입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소재 제안형의 藤高는 소재, 제직, 가공의 3부의 구성으로 2부스를 구축하였
다. 컬라 인쇄와 같이 색의 3원색을 이용한 자카드 제직 기술을 개발, 그림이나
사진을 타월에 그대로 표현하는 데 성공하였다. 인테리어용의 장식 직물 등의
용도를 제안하고 있다.

第一織物은 첫 출전인 전 회에 이어서 직물 조직의 특수함이 특징 있는 타월
과 그러한 샘플 상품을 발표하였다. 베드 리넨이나 인테리어, 어패럴 업계로 발
신한다.

宮崎타월은 오거닉 코튼 100%를 사용한 “경위 이중축” 제직을 발표하였다.
또 전통의 인디고염 상품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 타월 머플러 히트기를 만든
“코튼 머플러”의 새로운 작품들도 전시하였다.

森商事는 “미니 마이니모” 브랜드를 내 놓았다. 특허인 “모호모호 타월” 소재
나 프린트 방법을 개발한 타월감 등을 사용하여 타월 이외에 백, 쿠션 등의 봉
제품도 준비하여 생활 제안하였다.

이 외의 메이커도 적극적으로 제직이나 가공 방법의 개발을 집중시킨 제품,
브랜드 제안을 하였다.

(끝)


